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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먼저 목표 대학

을 선택해야 한다. 목표 대학을 선택할 때

는 먼저 자신의 GPA와 SAT, ACT 등 표

준화 점수를 포함한 아카데믹 레코드를 

비롯해, 전공, 학비 부담 가능성 여부, 특

별활동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야 한다. 

아울러 학교의 명성이나 대학 순위보다

는 자신이 전공하려는 학과가 지원하려

는 대학에 개설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

다. 미래교육연구소(소장 이강렬, www.

tepi.kr)가 목표 대학 선택에 꼭 참고해야 

할 사항들을 안내했다.

1. 학교 명성에 집착하지 마라.

말은 쉬운 데 실행하기 어렵다. 한국계 

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는 대학은 대부

분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학 아니면 

대형 주립대학들이다. 학생의 성적이 조

금만 좋으면 아이비리그를 목표대학으로 

정하고, 성적이 조금 낮으면 명문 대형 주

립대학을 목표 학교로 선택한다. 

미국에는 4년제 사립대학이 무려 2800

여 개나 된다. 그런데 한국계 학생들이 선

택하는 대학의 폭은 매우 좁다. 주립대학 

가운데서도 몇 개 대학에 불과하다. 

2. 대학 순위에 집착하지 마라 

 유에스뉴스가 해마다 내놓는 대학 순

위는 대학 선택에 참고 사항일 뿐이다. 많

은 대학들은 유에스뉴스에 랭킹이 올라

가야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

랭킹을 올리기 위해 자료를 허위로 내놓

거나 조작을 일삼기도 한다. 

 좋은 대학은 내게 맞는 대학이다. 내가 

‘목표 대학’ 선택할 때 고려할 것들
학교 명성 집착 말고 학비 조달 방법 등 고려해야

좋아하는 전공을 4년 동안 잘 배우고 나

와서 사회에서 높은 연봉에 보람 있는 일

을 하면 된다. 연봉 랭킹은 대학 랭킹이 아

니다. 요즘에는 대학 학부로 끝내지 않고 

대학원 석박사까지 가는 학생들이 많다. 

먼 앞을 내다보고 대학을 정해야 하는 이

유이다.

3. 학비를 고려하라

 아무리 좋은 떡이라도 내가 비용을 지

불하고 살 수 없으면 ‘그림의 떡’이다. 

내가 좋은 성적을 갖고 명문 대학에 합격

을 해도 학비를 조달할 수 없으면 소용이 

없다.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가장 먼저 고

려해야 할 요소는 ‘학비를 조달할 수 있

는가?’이다. 학비를 부담할 수 없으면 분

명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. 재

정보조/장학금을 받거나, 학비가 저렴한 

대학에 가거나,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

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.

4. 전공 랭킹에 얽매지 마라

기본적으로 학부에서 전공 랭킹은 의미

가 별로 없다. 전공 랭킹은 대학원 석사 이

상에서 해당된다. 다만 자신이 하고 싶은 

전공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있는가는 파

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. 예를 들어 

Computer science가 어느 단과대학에 소

속돼 있는가는 중요하다. 어느 대학은 엔

지니어링 칼리지, 즉 공과대학 안에 있기

도 하고, 어느 대학은 College of Liberal 

Arts and Science에 있기도 하다. 공과대

학 안에 있으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

능성이 많다.

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시 유의점
FAFSA 신청, 지난 1일부터 시작돼

대학에 원서를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, 

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 공부

에 소요되는 재정을 도움받기 (Finan-

cial Aid) 위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내는 

일이다.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내야하는 

마감일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

때문에 대학의 각 서류 제출 마감 시간

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런

데 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

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

한다. 

 첫째,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

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기 위한 자격이 

없다고 생각하고 무료 연방 학자금 신

청서(FAFSA)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

향이 있다. 미국교육협회의 통계에 의

하면, 저소득층 가정의 5분의 1은 보조 

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연방 펠그랜트 (

연간 약 6000달러 정도)를 받을 수 있

는데도 서류 조차 내지 않아 이 보조를 

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. 특히 가계 

수입이 6자리를 넘는 가정들의 경우 신

청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, 

가족의 숫자,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

수, 가장 나이가 많은 학부모의 나이 등

도 고려해 학자금 보조를 해 주는 경우

도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한다. 설사 이 

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, 이 신청서

를 제출하면 보다 좋은 조건의 융자를 

받을 수도 있다.

둘째, FAFSA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

료들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세금 보

고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

안 된다. 올해 부터는 2년 전 세금 보

고 서류도 인정돼 내년 대학에 입학하

는 학생들은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 제

출로 대신할 수 있다. 올해 FAFSA 신청

은 지난1일부터 시작됐다.

셋째, 지원하는 학교명에는 자신이 입

학하고 싶은 학교만이 아닌 지원하는 

모든 학교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좋

다.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다. 

한번에 열 군데까지 혹은 그 이상도 가

능하다. 

넷째,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, 재혼을 

한 경우 또는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어

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오가며 생활

하는 경우, 더 많은 재정 보조를 받기 

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더 낮은 부모님 

쪽에서 더 오랜 기간을 거주한다는 사

실을 알려야 한다. 

 다섯째, FAFSA를 제출하면, 교육부 

측에서 가족의 학자금 예상 지출 금액 

(Expected Family Contribution)을 정

해 이것에 기반해 모든 보조가 이루어 

진다. 하지만, 이 금액은 그 가정의 특

수한 경제 상황 (최근에 일어난 휴직, 

실직이나 일하는 시간의 감소, 가장의 

사망)을 반영하지 않기에 그 가정이 지

출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잡

힐 수도 있는데, 이 경우에는 등록할 대

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

리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보조받도록 

노력해야 한다. 

▶ FAFSA 홈페이지 : fafsa.ed.gov


